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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재양

● 외과의사, 유방암 검진 전문병원 원장

● 대구 삼덕동의 골목 안에 한옥 병원을 짓고, 사람들과 어울려 소박한 행복을 즐기며 산다. 

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젊은 층에까지 확산된 유방암 검진을 하면서 건강한 먹거리와 농산

물 생산에 관심이 많아졌다. 그래서 병원에 따로 ‘한입 별당’이라는 주방을 만들었다. 직접 재

료를 구하고 요리를 개발하여 건강한 식탁을 차려서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일상을 살고 있다.

아내로부터의 독립

나는 점심을 견과류와 오트밀로 

간단하게 해결합니다. 

간단한 점심의 큰 의미는 

아내 도움 없이 내가 금방 준비해서 

먹는다는 것입니다. 

여기서 차츰 더 나아가 

아침, 저녁 중 한 끼도

내 손으로 해결합니다. 

궁극적인 목표는 

끼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

아내로부터 완전한 독립입니다.

임재양의 <의사의 말 한 마디> 중에서

아내로부터 완전한 독립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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